
GA NA DA RA 

By Demina Evgeniia 



#1 집 점심 
엄마랑 아빠, 딸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다.


엄마

아들아, 엄마 할머니네 가서 며칠 있다 와야돼.


 너 아빠랑 같이 있어, 알았지?

딸이 아빠 보다가 엄마 본다.


딸

뭐? 아빠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언제 오는데?


아빠

Is she not happy? (딸, 행복하지 않아?)


엄마

No, don’t worry, she is fine (아냐, 걱정하지마, 다 괜찮아)


딸 걱정하는 표정이다.


엄마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엄마 옷 입으면서 아빠랑 얘기하고 있다. 딸 살짝 뒤에 서 있다.


아빠

Have a nice trip!


엄마

얼른 갔다올게. 다니엘 아빠랑 잘 있어, 알았지?


딸 그 말 무시한다.


엄마

이제 가야돼! If something happens call me!


아빠 끄덕끄덕 하고 다 같이 안아주면서 인사한다. 엄마 밖으로 나가고 딸 먼저 방으로 들어간다.


#2 집 저녁 
아빠 고지서를 본다. 생각에 잠긴다. 컴퓨터 열고 일자리 웹페이지를 연다. 하나씩 넘겨서 본다. 어떤 일   
페이지를 열심히 본다. 직접 읽을려고 하는데 영어로 써있는거만 이해할수있다. 파파고도 해본다. 그리
고 아빠가 이해 못 하는게 너무 많다. 그때 딸이 집에 들어왔다. 


아빠

Danielle, 이거 한번 봐봐, is it fine?


아빠가 일 페이지를 보여줬는데 딸이 관심 없다.


딸

Dad, 나 바빠.


딸이 방으로 들어온다. 아빠가 일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고 포기한다. 




#3 집 아침 
아침에 아빠 핸드폰으로 메시지 받는다. 


메시지 

Work for foreigners


NO VISA AND WORK EXPERIENCES NEEDED

To apply send your name and phone number


(외국인들 위한 일, 지원할려면 전화번호랑 이름 이 번호로 보내주세요. 비자나 일 경험 상관 없이 다 지
원 가능합니다.)


메시지를 유심히 보는 아빠


#4 밖 점심 
아빠가 밖으러 나갔다. 아침부터 맵 보면서 그 일 장소 찾으로 간다.  


#5 유흥가 
아빠가 이상한 곳으로 왔다. 두리번 거리는 아빠. 주변에을 돌려 보는데 유흥가가 많다. 메시지가 온 전
화번호로 전화를 건다.


사람

여보세요. 새마을인력사무소입니다. 어디십니까?


아빠

(말을 더듬으며) 여보세요?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 갑자기 전화 끊는다. 


#6 집 저녁  
아빠가 딸방에서 노트복을 펴놓고 딸 책을 보며 이력서를 적고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방문을 연
다. 자기 방에서 아빠가 국어 책을 보고 있다. 딸이 방으로 들어올때 아빠가 당황한다. 


아빠

Oh, you have a good grades…방도 beautiful!


아빠 방에서 나가려고 일어선다.


딸

아빠, 어제 왜 늦게 들어왔어?


아빠

아..일 구하려고..


딸이 노트북과 책을 본다. 


딸

아빠, do you need help?


#7 집 저녁 



아빠랑 딸 같이 앉으면서 노트북을 보고 있다. 딸이 아빠 대신에 노트북에서 적는다.


딸

아빠, 이른 너무 길어서 여기 다 안 들어가 (이름칸을 가르키며)


이해 못 하는 아빠의 표정.


딸

Nick name or full name?


아빠

Let's do Karim!


아빠이 이력서에 이름을 적는다. 


딸

Dad, school name?


아빠

Sulaymaniyah Senior Secondary School


딸

술라이? 


아빠 옆에 종이에 적는다.


아빠 

Sulaymaniyah Senior Secondary School (천천히)


딸 한국 발음으로 종이에 적는다. “술라이마니야흐 시니어 세컨드리 스쿨”


딸

이거 맞아?


아빠 

(아빠 천천히 읽으면서) yes, 응


이력서를 마지막 줄까지 채워넣는다. 딸 “보낸다” 써 있는 버튼을 누른다. 


딸

피니쉬!


웃고 있는 두사람.

웃다가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진다.


#8 다음 날 집 
아빠에게 면접을 보자는 문자가 온다. 딸에게 문자를 보여주는 아빠. 딸이 행복해 보인다.


딸

아빠, 잘 됐네




아빠 인터뷰 걱정을 한다. 아빠의 걱정한 표정.


딸

아빠, what’s wrong?


아빠

Interview 


딸

아..흠..


아들 핸드폰 껀내고 아빠한테 치킨을 시키라고 한다.


딸

전화 걸고 repeat after me!


아빠

What do you mean? I need to call?


딸

아빠 첫번째 할것은 치킨 시키기. 성공 못 하면 아빠도 밥 못 먹고 나도 밥 못 먹어.


아빠

I didn’t sign up for that!


딸

여보세요. 여기 영등포구 영등포동 130-20 리빙빌란데요. 후라이드 치킨 한마리 바삭하게 부탁드려요~


바로 치킨 시키는걸로 넘어간다. 아빠가 핸드폰으로 치킨 시키고 있다. 딸 보면서 전화를 건다. 


아빠

여보세요. 여기 용등포구 용등포동..용등포.


아빠

네…단무지요? (뭔지 몰라서 모르는 표정)


아빠

단무지 네! Yes, yes, exactly! 맞아요!


아빠

맞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들

아빠 시켰어? 


아빠

응, 시켰어, coming soon.




딸

굿잡!


#9 집  
벨 소리 올린다. 봉투를 식닥 위에 올리고 딸이랑 같이 봉투를 열고 있다.


딸

맛있겠다


열었는데 안에 단무지 밖에 없었다. 


딸

아빠, 치킨을 시키는거 아니였어..?


아빠

치킨 시켰는데..이거는 뭐야?


딸

이거 단무지야! 


아빠

아..단무지..


딸

안되겠다..

특훈이다.


아빠

특훈?


#10 집 저녁 
아빠랑 딸 나란히 앉는다. 


딸

가, 나 , 다 ,라, 마, 사, 아 - 하


아빠

(발음 잘 안되게) 까 나 따 라 마, 싸 ,아 - 하


(둘이 합창) 으헤으헤으헤헤


신나게 노래 부르는 두 사람. 흘러나오는 “송창식 - 가나다라”. 두사람 공부 몽타주. 사극 드라마 보는 장
명. 나란히 책도 보고 말하기도 한다


#11 집 저녁 
딸이 다시 아빠한테 치킨을 시키는거 시킨다.




딸

아빠 한번 더 치킨 시켜봐. 이번에 진짜 success해야돼. 아니면 우리 밥 못 먹어.


비장한 표정의 아빠. 아빠, 전화를 들어 귀에 낸다. 


아빠

여보세요. 여기 영등포구 영등포동 리빙빌라 201호인데요. 후라이드 한마리 바삭하게 갖다주세요~


(Cut to) 기대에 찬얼굴로 내려보는 아빠와 딸. 봉지를 벌리자 치킨이 있다. 행복한 두 사람.


#12 집 
아빠가 반바지에 자켓을 입고 있다.


아빠

안녕하십니까! Karim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딸 two thumbs up.


#13 밖 
아빠가 길에서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에 있는 메모를 본다. 그 메모에 아들
이랑 연습했던 자기소개 있다. 그거 몇번 연습하고 들어간다.


아빠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카림? 앉으세요


아빠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Karim입니다.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사장님 이력서를 보면서 말한다.

사장님


이집트에서 무슨 일 했죠?


아빠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

아..그래요? 한국어 실력 한번 볼까요?


사장님 아빠가 일 잘 못 할것같다고 생각해서 테스트 시킨다. 


사장님




받아쓰기 할수있나요?


아빠

받아쓰기요? 넵. 


옆에 있는 메모에 쓰기 준비한다.


사장님

(너무 빠르게) 치즈 라면 하나랑 참치김밥 두개, 하나는 오이 빼주시구요. 치즈 돈가스랑, 냉면이랑 김치

찌개 주세요!


아빠가 급하게 메모에 적는다. 


사장님

다 적었죠?


메모를 보면서발음 테스트 한다 


아빠

 치즈 라면 하나랑 참치김밥 두개, 하나는 오이 빼고. 치즈 돈가스랑, 냉면이랑 김치찌개요! 


마지막에 사장님을 보고 웃으면서


아빠

물은 셀프요!


사장님 웃는다. 아빠도 웃는다.


#14 집 
아빠랑 딸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 


딸

아빠, 인터뷰 잘 봤어? 


아빠

잘 모르겠다…


#15 알바 
아빠가 앞치마 입으면서 김밥천국에서 오는 고객들한테 인사한다.


아빠

안녕하세요 김밥천국입니다.


끝.


	By Demina Evgeniia

